
SK이노베이션, 영업실적 개선 뚜렷

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/4분기에 사상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조승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“SK이노베이션이 1월1일자로 정유, 화학 사업을 자회사 SK에너지와 SK종

합화학으로 분리해 SK에너지, SK종합화학, SK루브리컨츠 지분 100%를 거느린 중간지주회사에, 석유개발, 리

튬이온 2차전지 사업 등 신규사업을 육성하게 됐다”며 분사 이후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

이어 “정제마진은 높아졌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개발 이익은 견조하며 윤활유 사업은 호황국면”이라며

“141분기 영업실적은 100%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3곳 등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5조원, 영업이익

8500억원이 예상된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2011년 SK이노베이션은 각 사업별 분사와 함께 효율적인 자원 배분(소재사업투자)은 물론 정유, 화학

분야에서 대규모 이익 창출 등이 가능할 것”으로 예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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